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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장실무중심 간호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일 지역 병원 간호사와 간호관리자가 인식하는 간
호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2012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K 지역에 소재한 중소병원 간호사와 간호관리자 136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AS/WIN 9.1 version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ANOVA와 Duncan test를 시행하였다.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는 근무경
력, 근무부서, 직위, 채용기준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만족도는 중환자실 근무자가 유의하게 가장 높았
다(F=0.54, p=0.01).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는 간호사(t=12.64, p<0.0001), 간호관리자(t=6.20, 

p<0.0001) 두 집단내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핵심역량 중 간호사
는 전문지식 역량을, 간호관리자는 인성 역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인성 역량은 두 집단에서 가
장 만족한 것으로, 외국어 활용능력 역량은 가장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산업체와 교육계에서는 
간호사들의 전문직역량을 증진시키고 간호학생들의 인성과 외국어 능력 등을 포함한 교양교육의 강화를 위한 작업을 
서로 밀접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identify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nursing core 
competencey(NCC) for the clinical practical centered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revision. The subjects were 
136 staff nurses and nurse managers at A and B hospitals in K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 to 15, 2012. It were analyzed using the SAS program through t-test, ANOVA, Duncan te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 of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NCC within nurses(t=12.64, p<0.0001) 
and within nurse managers(t=6.20, p<0.0001). Also there was higher in the score of importance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personality area of the NCC, But there was the most lowest in the score of satisfaction on 
foreign language skills. Therefore education and health care systems should work closely to promote 
professional competency of nurses and to strengthen the liberal arts education, including personality and foreign 
language skills of students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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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실무현장에서는 신규간호사 역량을 평가하

고 간호교육계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학생은 3년 혹은 4년간의 간호학교
육과정을 마치고 국가 면허증을 소지하고 산업체에 입사
하지만, 산업체에서는 6개월 내지 1년 이상 현장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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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서는 현장실무중심의 간
호기술을 연마하는 동안 신규간호사 이직율이 높아 시간
과 인력 및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손실에 우려를 표
명하고 있다[1]. 

현 상황을 토대로 국가에서는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과 대학의 사회요구도에 대한 부합도 순위 비교 등을 통
해 대학평가 지표를 내 놓고 고등교육의 질 보장과 개선
을 요구하며 고등교육의 질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과정(Competency based Curriculum)의 필
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도입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2]. 또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국내외 보건의료 현
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핵심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3].

핵심역량은 특정직무나 역할을 수행하고 성과를 극대
화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지적 전략을 포함하
는 역량으로[4], 업무와 관련되고 측정가능해야 한다. 그
러므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일정 학문의 교육을 마치
고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의 질 보장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5, 6]. 따라서 
산업체에서 인식하는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의견을 파악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 간호핵심역량[7-10] 및 간호핵심역량
평가 도구 개발[11-15], 간호역량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
계[16,17], 간호핵심역량 중요성 인식 등이 진행되었고
[18],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간호학은 실용학문이므로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교
육기관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간호핵심역량이 현재 간호
실무에서 적합한 역량인지 파악한 연구는 일부분이었다. 
아울러 간호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관리자가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 지역 병원 간호사와 간
호관리자가 지각하는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만
족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핵심역량 중요도와 만족도를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사와 간호관리자 두 집단내 및 두 집단간 간호
핵심역량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
사와 간호관리자 두 집단내 및 두 집단간 간호핵심역량
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병원 간호사와 간호관리자가 인식하
는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K 지역에 소재한 중소병원에서 건강검진센
터 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취
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K 대학 졸업생 간호사
와 간호관리자 13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K대학교에서 연구
윤리 및 타당성 심사를 받았고, 연구대상 병원에서 간호
부장 및 간호단위의 간호관리자들에게 연구의 개요을 설
명하고 협조 및 허락을 얻어,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서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었
으며, 설문지 총 140부를 배부하여 136부가 회수되어 총 
97.0 %의 응답율을 보였다.

2.3 연구 도구

2.3.1 간호핵심역량 중요도 및 만족도 

간호사와 간호관리자가 인식하는 간호핵심역량의 중
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2)에서 발표한 7개의 간호사 핵심역량을 토대로 하
여 본 연구자가 일 지역 병원 간호사 및 간호관리자에게 
개방식 질문을 통해 신규간호사로부터 경력간호사에 이
르기까지 간호업무에서 요구되는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간
호사 핵심역량은 전인간호제공을 위한 교양 및 전공지식
과 간호술의 통합적용 능력, 대상자 건강개선을 위한 전
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사고 능력,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법적·윤리적 
책임인식 능력, 간호목표달성을 위한 리더십 능력, 간호
실무의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이해 능력, 글로벌 보건
의료정책변화 대응능력 등 이었다[3]. 사전조사 결과, 한
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간호사 핵심역량과 중복되
는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인성, 정보 활용능력, 외국어 활
용능력 등을 추가하여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간호학 교수 3인, 간호부장 2인, 주임간호사급 2명, 
10년차 이상 간호사 10인 등에게 내용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CVI= .93 이었다.

간호핵심역량은 간호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효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2013

2846

Variables Categories n(%)
Importance Satisfaction

M±SD F or t p M±SD F or t p

Total length 

of career

(yrs)

< 1 15(11.0) 3.88±0.3

0.54 .7093

3.31±0.5

0.44 .7829

1 ≦ - < 3 25(18.3) 3.84±0.4 3.13±0.4

3 ≦ - < 6 42(30.8) 3.90±0.5 3.25±0.5

6 ≦ - < 10 23(16.9) 3.72±0.5 3.23±0.4

10≦ 31(22.7) 3.88±0.5 3.28±0.4

Career

 department

Medical ward 49(36.0) 3.80±0.5

0.49 .8139

3.09±0.3

2.88 .0114

Surgery ward 37(27.2) 3.90±0.4 3.35±0.5

Intensive care unit 17(12.5) 3.99±0.5 3.43±0.5
ab

Emergency center 15(11.0) 3.78±0.4 3.38±0.3

Operatory room  6( 4.4) 3.71±0.4 2.87±0.1
a

Pediatric & Nursery room  10( 7.4) 3.92±0.4 3.43±0.4

Functional laboratory room  2( 1.5) 3.76±0.9 2.84±0.3
b

Position
Nurse 115(84.5) 3.86±0.5

0.30 .7663
3.23±04

0.32 .7478
Nurse manager 21(15.5) 3.82±0.4 3.27±0.4

Hire 

criteria  

Former university  3( 2.2) 3.23±0.3

2.27 .0509

2.76±0.3

1.57 .1739

Personality 52(38.2) 3.85±0.4 3.33±0.5

Clinical experience 43(31.6) 3.80±0.4 3.15±0.3

Credit 29(21.3) 4.04±05 3.30±0.5

Ceritication  4( 2.9) 4.00±0.6 3.01±0.5

Problem solving skills  5( 3.6) 3.58±0.4 3.15±0.2
a-bDuncan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1] Differences o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Nursing Core Compent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6)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 특정 간호실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기술, 지식, 판단을 조합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19].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이 일정기
한의 정규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간
호역량을 말하며, 간호업무에서 해당 핵심역량이 차지하
는 중요도 인식정도를 자가보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중요하다’를 1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
호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효숙(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7 이었고, 본 
연구에서 .91 이었다.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간호업무에서 해
당하는 핵심역량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서 자가보고 설
문지를 이용하여 5점 Likert 척도 측정한 것으로 ‘매우 불
만족 한다’에서 ‘매우 만족한다’ 를 1점에서 5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만족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본 연구에서 . 92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WIN 9.1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핵심역량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핵심역량별 중요도와 만족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으로 Duncan test를 
시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연
구대상자는 136명 이었고, 총 임상경력은 3년 이상에서 6
년 미만이 30.8%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11.0%로 가
장 적었다. 근무 부서는 내과계 병동이 36.0%, 외과계 병
동이 27.2%로 높았고, 수술실이 4.4%, 기능검사실이 
1.5%로 낮았다. 직위는 간호사가 84.5% 이었고, 주임급 
이상 간호관리자는 15.5% 이었다. 채용기준은 인성이 
38.2% 가장 높았고. 출신대학이 2.2%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핵심역

량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핵심역량 중요도는 
Table 1과 같다. 총 임상경력(F=0.54, p=0.79)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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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mportance

(Mean±SD)

Satisfaction 

(Mean±SD)
ta P

Difference

(Importance-Satisfaction)
tb P

Nurse 3.86±0.5 3.23±0.4 12.64 <.0001 0.62 ± 0.5
0.60 .5513

Nurse Manager 3.82±0.4 3.27±0.4 6.20 <.0001 0.55 ± 0.4

a : paired t-test      b : unpaired t-test  

[Table 2]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Nursing Core Compentency by Nurses group and Nurse 

Managers group                                                                          (N=136) 

Variables

Nurses(n=115) Nurse managers(n=21)

Importance Satisfaction t

(P)

Importance Satisfaction t

(P)Mean±SD Mean±SD Mean±SD Mean±SD

Nursing knowledge 4.13±0.7 3.35±0.7
10.17

***

(<.0001)
4.09±0.7 3.28±0.5

6.17
***

(<.0001)

Basic nursing skills 4.11±0.7 3.46±0.6
9.18***

(<.0001)
3.80±0.6 3.04±0.4

4.99***

(<.0001)

Critical thinking 3.83±0.7 3.25±0.6
8.34

***

(<.0001)
3.76±0.7 3.09±0.6

4.64
**

(.0002)

Teamwork 4.12±0.6 3.37±0.6
9.59

***

(<.0001)
4.19V0.6 3.57±0.6

4.24
**

(.0004)

Communication skills 4.06±0.6 3.32±0.6
9.70***

(<.0001)
3.95±0.5 3.28±0.5

4.64**

(.0002)

Legal & ethical insight on nursing 4.04±0.7 3.42±0.6
8.63

***

(<.0001)
4.00±0.7 3.38±0.4

4.81
**

(.0001)

Leadership 3.74±0.6 3.20±0.5
7.80

***

(<.0001)
3.76±0.7 3.28±0.5

3.21
*

(.0044)

Research capacity 3.70±0.7 3.20±0.6
7.29***

(<.0001)
3.80±0.6 3.23±0.7

3.51*

(.0022)

Personaliity 4.06±0.7 3.48±0.6
7.96

***

(<.0001)
4.23±0.6 3.76±0.7

3.21
*

(.0044)

Imformatics competencies 3.53±0.7 3.13±0.6
4.89

***

(<.0001)
3.57±0.5 3.52±0.6

0.33

(.7477)

Problem solving 3.97±0.7 3.26±0.6
9.78***

(<.0001)
3.85±0.7 3.23±0.7

3.53*

(.0021)

Foreign language skills 3.41±0.8 2.63±0.7
7.81

***

(<.0001)
3.33±0.7 2.85±0.6

2.68
*

(.0143)

Ability to respond to changes in health 

care policy
3.46±0.7 2.94±0.6

6.01
***

(<.0001)
3.38±0.5 3.00±0.5

2.96
*

(.0077)

* : p<0.05, ** : p<0.001, *** : p<0.0001

[Table 3]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by Nursing Core Compentency Items within Nurses group and 

within Nurse managers group                                                            (N=136)

(F=0.52, p=0.81), 직위(t=0.30, p=0.76), 채용기준(F=0.27, 
p=0.05)에 따라 간호핵심역량 중요도는 각각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핵심역량 만족도는 
Table 1과 같다. 근부부서에 따라 대상자의 간호핵심역량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0.54, p=0.01), 총 임상
경력 (F=0.44, p=0.78), 직위(t=0.32, p=0.74), 채용기준
(F=1.57, p=0.17)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와 간호관리자의 집단 내 및 집단 간 간호핵심
역량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는 Table 2와 같다. 간호사 집
단 내 간호핵심역량 중요도와 만족도는 5점척도에서 중
요도가 3.86점, 만족도가 3.23점으로 유의한 차이

(t=12.64, p<0.0001)가 있었고, 간호관리자 집단내에서는 
간호핵심역량 중요도가 3.82점, 만족도가 3.27점으로 유
의한 차이(t=6.20, p<0.0001)가 있었다. 간호사와 간호관
리자 집단간 간호핵심역량 중요도와 만족도는 유의한 차
이(t=0.60, p=0.55)가 없었다.

3.3 간호핵심역량별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간호사와 간호관리자의 집단 내 간호핵심역량별 중요
도와 만족도 차이는 Table 3와 같다. 간호사는 전문지식
(4.13점)이, 간호관리자는 인성(4.27점)이 가장 중요한 역
량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외국어 활용능력 역량에서 간
호사는 2.65점, 간호관리자는 2.7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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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mportance Satisfaction

Nurses

(n=115)

Nurse managers

(n=21)
t

(P)

Nurses

(n=115)

Nurse managers

(n=21)
t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Nursing knowledge 4.13±0.7 4.09±0.7
0.24

(.8083)
3.35±0.7 3.28±0.5

0.44

(.6633)

Basic nursing skills 4.11±0.7 3.80V0.6
1.76

(.0907)
3.46±0.6 3.04±0.4

2.67
*

(.0096)

Critical thinking 3.83±0.7 3.76±0.7
0.44

(.6616)
3.25±0.6 3.09±0.6

1.09

(.2785)

Teamwork 4.12±0.6 4.19±0.6
0.43

(.6697)
3.37±0.6 3.57±0.6

1.22

(.2235)

Communication skills 4.06±0.6 3.95±0.5
0.69

(.4940)
3.32±0.6 3.28±0.5

0.23

(.8200)

Legal & ethical insight on 

nursing 
4.04±0.7 4.00±0.7

0.26

(.7956)
3.42±0.6 3.38±0.4

0.29

(.7750)

Leadership 3.74±0.6 3.76±0.7
0.09

(.9303)
3.20±0.5 3.28±0.5

0.55

(.5857)

Research capacity 3.70±0.7 3.80±0.6
0.61

(.5442)
3.20±0.6 3.23±0.7

0.23

(.8170)

Personality 4.06±0.7 4.23±0.6
1.08

(.2832)
3.48±0.6 3.76±0.7

1.72

(.0871)

Imformatics competencies 3.53±0.7 3.57±0.5
0.20

(.8438)
3.13±0.6 3.52±0.6

2.40
*

(.0177)

Problem solving 3.97±0.7 3.85±0.7
0.68

(.4956)
3.26±0.6 3.23±0.7

0.20

(.8412)

Foreign language skills 3.41±0.8 3.33±0.7
0.45

(.6585)
2.63±0.7 2.85±0.6

1.23

(.2193)

Ability to respond to changes 

in health care policy
3.46±0.7 3.38±0.5

0.50

(.6199)
2.94±0.6 3.00±0.5

0.34

(.7381)

* : p<0.05

[Table 4] Differences o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by Nursing Core Compentency Items between Nurses group and 

Nurse managers group                                                                           (N=136) 

났다.
간호사와 간호관리자의 집단 간 간호핵심역량별 중요

도와 만족도 차이는 Table 4와 같다. 간호사 집단이 간호
관리자 집단에 비해 기본간호술 역량에서 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6.17, p= <0.01). 정보 활용능
력 역량은 간호관리자 집단이 간호사 집단에 비해 만족
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40, p= <0.5). 

4. 결론 및 고찰

최근 국내 고등교육의 방향은 산업 밀착형 중심으로 
유도되면서 학문 분야별로 우수한 산업혁렵중점교수를 
채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학생이 
대학에서 일정교육을 마치고 산업체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적 보장
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다[2]

간호계 정황을 살펴보면 미국간호대학협의회(Ae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AACN)에서는 2008
년 간호학사학위 교육프로그램의 기준을 9개 항목, 즉 교
양교육, 조직 및 리더십, 근거중심실무을 위한 연구능력, 
정보관리 및 적용, 보건의료정책 및 환경조절, 의사소통 
및 협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전문직업관, 전문직일반
간호실무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간호교육인증평가에 적
용하고 있다[6].

국내에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졸업 시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회적 요구 및 트
랜드를 검토하고, 교육 및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간호현
장, 간호대상자, 교육수요자 등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
한 국내․외 문헌 검색을 통해 간호사 역량 자료 분석과 
간호사 핵심역량 관련 자료 분석하였고, 신규간호사 직무
수행 연구을 수행하였으며, 간호사 핵심역량 도출을 위해 
간호교육전문가 7인, 교육학 전공자 2인 등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간호사 핵심역량 7개 항목을 발표하였다
[20,21]. 

이에 따라 국내 간호교육기관에서는 한국간호교육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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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에서 제시한 간호사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대학의 교
육목적과 간호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간호핵심역
량 혹은 학습성과를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교육기관에서 제시하는 간호핵심역량이 
본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1/3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사회내 산업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 궁금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과 동일한 지역사회내 산업체에서 
간호핵심역량이 차지하는 중요도와 만족도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 개선방향이 달리 설정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와 간호관리자가 지각하는 간
호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는 5점 척도에서 3.84점이었고 
신효숙(2010)의 4.00점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중요도
는 일반적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영희와 
정정희 등(2006) 연구에서는 근무지 특성별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대
조적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K지역 K대학교 간호학
과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것과 산업체 
부서장이 오랜기간 동안 겸임교수로 재직하여 교육계와 
산업체가 연관성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행 한 것에
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와 간호관리자가 지각하는 간호핵심역량에 대
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25점이었고 일반적 특성 중 
근부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중환자실에
서 근무하는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실이나 기능검사실 등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가 없
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김소선, 유옥수, 권인각, 
문성미, 성영희 등(2005)이 중환자 전문간호사의 핵심역
량을 직접간호, 교육 및 상담, 자문 및 협동, 연구, 지도 
등으로 개발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술실과 기능검사실에서 근무하는 대상
자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분야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
하여 역량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사와 간호관리자가 지각하는 간호핵심역량에 대
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는 두 집단 모두 집단내에서 중
요도 점수보다 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집단간에는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
렵지만, 두 집단 모두 간호핵심역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
지만 실상 간호업무에서 수행하는 간호핵심역량에 대한 
만족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병원관계자
는 간호사의 간호역량이 직무만족과 간호업무성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기개발 및 전문성 개발 등을 포
함한 직무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6,17]

간호핵심역량별 중요도는 간호사 집단에서는 간호지
식을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였고 성실성 및 예절 등 인
성 역량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어 활용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역량으로 인식되
었고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
효숙(2010)의 간호사의 핵심역량 중요성 인식과 교육요
구 분석에서 기본간호술 역량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가
장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
자의 표본추출이 K대학교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
과 연관성이 있는 사료 것으로 사료된다. K대학교에서는 
간호사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전문직 일반간호사 양성
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실무중심강화 교육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4년제 교육과정에서 전공기초 교과목을 포
함한 다양한 간호전문지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반영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다문화와 글로벌화
의 시대적인 변화로 외국 환자가 국내병원을 찾는 경우
가 증가하면서 산업체에서는 토익 등 외국어 공인성적을 
입사 지원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어 활용 능력
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본 대상자들이 외국어 활
용능력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 것은 의외
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만 
향후 보건의료의 국내·외 정세를 볼 때 병원차원에서 외
국어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관리자 집단에서는 인성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보건의료정책 대응능력이 중
요하지 않고 외국어 활용능력에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관리자가 간호사들에게 성
실성과 예절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성이 간호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현재 근무 중인 간호사들에
게 인성면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간호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인성 및 친절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수
행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
사들에게 보건의료정책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것은 이 영역 자체가 간호사의 업무보다
는 간호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간호관리자들은 간호사들의 외국어 활용 능
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교육기관에
서 교육과정 중 간호와 관련된 외국어 교과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병원에서도 외국어 역량강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제도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22]. 

간호사와 간호관리자 두 집단간 간호핵심역량별 중요
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간호사와 간호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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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모두 간호핵심역량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핵심역량별 만족도는 간호사 집단
이 간호관리자 집단에 비해 기본간호술 역량에서 유의하
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직
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신효숙(2010)의 연구에서 간호
사들은 기본간호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한 것과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간호관리자에 비해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본간호
술이 중요하다고 인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 간
호관리자는 간호사들이 실무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
는 기본간호역량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차이를 극복하
기 위해 실무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혹은 주기적 실무교
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보활
용능력 역량에서 간호관리자 집단에 비해 간호사 집단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결과가 없
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호관리자들은 환자간호
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치료 및 간호
에 필요한 정보활용이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반면에, 
간호사 그룹은 간호전자기록 등을 포함한 환자정보와 관
련된 모든 기록이 정보화 되어 있으므로 정보활용능력이 
없으면 간호실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에서 정
보활용능력 역량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관리자들은 간호사들이 환자간
호를 위해 최적의 정보활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23]. 

결과적으로 간호핵심역량 중 간호사는 전문지식 역량
이, 간호관리자는 인성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간호사는 
외국어 활용능력 역량이, 간호관리자는 보건의료정책변
화에 대한 대응능력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간호핵심역량 중 인성 역량은 간호사와 
간호관리자 모두 만족하며, 외국어 활용 능력 역량은 간
호사와 간호관리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역량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본 간호핵심역량은 중환자실에서 근무
하는 간호사들에게 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로 보아, 교육계와 산업체는 간
호사의 전문직 역량과 간호전문직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밀접하게 연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10]. 
특히 산업체에서는 직무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계에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
장중심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간호전문지식을 포함
한 다양한 인성교육 및 외국어 교육 등을 교육과정 개선
에 반영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학과 졸
업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확대 해석에 제한점이 
있으며, 간호핵심역량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대상자

가 지각하는 인식정도를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수준이었
으므로 각 영역별로 적절한 문항들을 개발하여 심층연구
를 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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